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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또는 CORONA VIRUS PANDEMIC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새로운 정보 ;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좀처럼 좋은 소식은 듣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많은 연구진들이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네요. 
6월19일 날자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환기만 잘해도 발병률을 낮출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문을 열면 침이나 호흡기를 통해 밖으로 나와 공기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 속의 바이러스를 밖으로 날려보낼수 있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창문 열기는 돈도 안드는 쉬운 방법으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나 할 수 있는 일로 적극 권장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위의 사진에서처럼 내 집 밖을 나올때는 명심하여 마스크 착용과, 2미터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나를 위하는 일이겠지요!!!! 

알림 

 15일에는 칼 갈아드리는 날입니다. 외식을 할수도 없고, 내집에서 건강식을 위해 많은 요리를 
하다보니, 칼들이 다 무뎌졌지요???   305호의 이병운님이 여러분의 무뎌진 칼을 갈아드린다고 
합니다. 미리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신청을 하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0시부터 받아서 3시 이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노동이 필요한 작업을 해주시는 이병운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와 말을 하는 것이 뇌운동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코비드 19 
사태로, 외부로 나가 누군가를 만날수도 없으니 대화의 상대를 만나기도 어려운 시기예요. 하나센터의 
상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오선주선생님과 전화로 통화를 원하는 분들은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세요…  

  7월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토요일이 7월4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의 공휴일은 금요일인 7월3일이 되었답니다.  

7월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천영애님 (19일, 506호), 김영애님 (6일, 201호),  
             Nelly Perez (10일, 208호),  



            Aoraham Sultan (1일, 102호),  
                      양양순님 (15일, 203호),  

 

 

시카고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코비드 19 시카고 시정부의 대응단계는 6월26일부터 4단계에 
돌입했답니다. 4단계에는 호숫가의 산책로와 공원도 개방하였구요. 박물관도 개방하였고, 

제한적이지만 음식점 실내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특히 실내에서 활동을 해야할 때는 더 
경계와 긴장을 해야겠지요…. 마스크 & 2미터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마세요!!! 

그러나 막상 주변의 지인들이 식당에서 만나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할수 없으니,                                                                 만나야할지, 거절해야 할지 

고민되겠지요???  
사무실에 항상 마스크는 준비되어 있답니다. 필요한 분들은 주저말고 오세요!!! 

 



 

 
 

위의 그림에서 5가지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10초안에 찾아야 하는 것이 게임이예요… 10초안에 
찾아야 합니다. 시작!!!! 



 
 
 

 



 
 

 



 

 


